
세균은 열, 광선 및 삼투압 등에 의해 박멸

될 수 있다. 특히 습열이 건열보다 세균

박멸력이 더욱 커 115℃의 수증기를 30분간 적용

하면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멸된다. 그리고 태양광

선 중의 자외선은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다. 하지만

이런 살균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약품으로 나

오는 소독약을 사용하게 된다. 흔히 쓰는 소독약의

종류와용도를살펴보자.

■과산화수소수
혈액중에존재하는카탈라제라는효소와작용하

여 생기는 발생기 산소의 산화력에 의해 미생물을

사멸시킨다. 다른 소독약에 비해 살균력은 약하지

만값이싸고무색이며흙에넘어져다친경우특히

눈에 띄는 부위의 소독 겸 불순물을 씻어내는 효과

로 가장 흔히 쓰여진다. 또 치아 미백 효과가 있어

치약에들어있는데에나멜질손상의우려가있다. 

■포비돈 아이오다이드(베타딘, 포비돈)
창상이나 궤양, 농양, 수술 부위에 주로 쓴다. 포

비돈과결합된요오드에의해소독효과를낸다. 피

부나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 널리 사용된다. 요즘도

빨간약(머큐로크롬)을찾는사람이있는데수은화

합물이라 생산되지 않으므로 보통 이 용액을 대신

쓴다. 독성은 적으면서 살균력은 있으므로 면역력

을 유지하면서 균번식을 억제할 수 있어 희석하여

질세정액으로 사용하기도 한다. 예전에는 신생아

배꼽소독에사용되었는데요오드가태아나신생아

의갑상선기능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연구보고

에 따라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투여

하지말것을권고하고있다. 

■소독용 알콜
신생아배꼽소독에는70% 알콜을사용한다. 알

콜은 20~70%에서 살균력이 우수하므로 응급처

치용의 소독제로 경상의 절상, 좌상, 찰과상, 화상

의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. 에틸알콜은 상처부

에 자극 유발로 통증이 심하다. 그래서 이소프로필

알콜을권장하는데알콜솜이나요즘의소독용알콜

은대개이소프로필알콜이다. 그러나이소프로필알

콜은 피부로 흡수율이 높아 상처가 큰 경우는 피하

는것이좋다. 아포균과바이러스에는효과가없다.

■클로르헥시딘
창상, 수술전후감염예방, 의료기구소독및세척

에 사용한다. 무색, 무취 무자극성이다. 보철(의치)

에의한염증, 아구창등의구강내칸디다감염증, 치

은염, 인두염, 아프타성 구내염 등 구강 내 염증에

가글로사용하거나의치를세척하는데사용한다. 

■클로록시레놀(데톨 등)
주로 산부인과에서 손을 씻는데 쓰이다 요즘은

대중용 제품이 나온다. 농도에 따라 살균력이 다르

다. 상처소독, 목욕, 비듬, 여드름에나세탁또는집

안 청소에는 물로 권장 농도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

하여야 하며 그대로 사용하면 자극이 심하다. 비누

나물비누, 티슈등의제품이있으므로목적에따라

사용한다. 

■생리식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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